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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주의집중 문제가 또래관계를 통해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지적 공감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

청소년패널조사 2018’의 4차 자료인 2021년도에 조사된 중학교 1학년 남녀 청소년 2,265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7.0과 PROCESS macro version 4.2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기술통계, 상관관계 및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청소년의 주의집중 문제는 또래

관계와 부적 상관, 학업무기력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인지적 공감은 또래관계와 정적 상관, 학업무기

력과 부적 상관이 나타났고, 또래관계는 학업무기력과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주의

집중 문제가 또래관계를 통해 학업무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또래관계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

고, 청소년의 주의집중 문제가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인지적 공감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하

였다. 따라서, 청소년의 주의집중 문제는 또래관계와 학업에 대한 심리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관계와 학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는 인지적

공감능력이 주의집중 문제에 접근하는 또 다른 자원임을 밝혔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의 학업무기력

을 완화하기 위한 인지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을 찾는 연구 과정에서 기초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청소년, 주의집중 문제, 인지적 공감, 또래관계, 학업무기력

Abstract  A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cogni-

tive empathy on the effects of adolescents' attention problems on academic helplessness

through peer relationships. 2,265 male and female adolescents in the first year of middle 

school surveyed in 2021, which is the 4th wave data of the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produced by the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were selected as research 

subjects. SPSS 27.0 and the PROCESS macro version 4.2 (Hayes, 2022) programme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in this study. The mediating effect of peer relationships was sig-

nificant in the pathway from adolescents' attention problems to academic helplessnes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cognitive empathy was significant in the pathway from ado-

lescents' attention problems to peer relationships. Therefore, adolescents' attention prob-

lems affect their psychological attitudes toward peer relationships and academics and are

a cognitive factor that also affects social relationships and academics. In addition, the cog-

nitive empathy ability to recognize other people's emotions is another resource for ap-

proaching attention problems. These findings provide a basis for further research to iden-

tify cognitive and social factors that mitigate adolescents' academic helplessness.

Keywords adolescents, attention problems, cognitive empathy, peer relationships, 

academic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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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업무기력은 학습자가 회피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환경을 경험한 결과로 자신의 노력으로 결과를 바꿀 수 

없다고 여기는 무기력한 심리상태를 뜻한다(Maier & 

Seligman, 1976). 중학교에 진학하는 초기 청소년기는 

학습량과 학습난이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학업 부담

이 급격히 가중되는 시기이며, 이러한 환경에서 학업 

활동의 결과에 따라 학업무기력이 발생할 수 있어(강

혜원, 김영희, 2004) 중학교에 진학한 1학년 청소년들

의 적응을 위해 학업무기력의 발생 과정을 이해하고 

학업무기력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는 

기초연구가 요구된다. 

수행평가나 그룹 과제가 많아지는 중학교 시기에는 

학업에서 효능감을 느끼거나 반대로 무기력을 경험하

게 되는데, 이 과정에 인지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이 함

께 작용한다. 인지적 각성과 조절인 주의집중은 제공된 

자극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그 주의를 지속하

는 능력을 포함하므로(Selikowitz, 2021), 부여된 과업

에 주의를 기울여 집중해서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중

학생의 학업에 필수적인 인지적 과정이다. 주의집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학업에 어려움이 따르며 학업무기력

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주의집중과 학업무기력의 

관련성은 다수의 선행 연구에 의해 보고된 바 있다. 선

행 연구에 따르면, 주의집중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적응

을 잘하였고(장윤재, 2020), 학습된 무기력이 높고 낮음

에 따라 집단을 분류하여 조사한 연구 결과, 학습된 무

기력이 가장 높은 집단의 청소년들이 주의집중을 하는 

데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다(우연경, 노언경, 2021). 

또한, 주의집중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통해 학

업무기력에 영향을 미쳐, 주의집중력 향상이 학업무기

력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박봉환, 2022).

주의집중 문제는 사회적 관계인 또래관계에도 역기

능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래관계에서는 상대방이 보

내는 언어적⋅비언어적 메시지에 주의를 집중해 그 의

미를 파악하고 적절한 반응을 해주어야 원활한 상호작

용이 가능하다. 즉 주의집중 문제가 있는 아동은 또래

와의 상호작용 중에 사회적 신호를 인식하고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히 행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

러한 부주의하거나 조절되지 않은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또래로부터 긍정적인 수용보다는 거부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Efron et al., 2014; Mrug et 

al., 2012). 이와 관련한 실증적 연구를 살펴보면, Hoza

와 동료들의 연구(2005)에서 주의집중에 어려움이 있

는 아동은 사회적 선호도가 낮고, 또래로부터 호감을 

적게 받았으며, 또래로부터 거부되는 경향이 더 높고, 

일대일로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형태의 또래관계가 적

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주의집중 문제는 사회적 

기술의 손상과 관련이 있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또래 

거부를 야기하였고(Murray-Close et al., 2010), 나아가 

청소년기의 낮은 또래 수용과 높은 또래 거부 및 괴롭

힘 또한 예측하였다(Ji et al., 2019). 또래관계에 어려움

이 있는 아동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또 다른 연구에

서는 초기 청소년기에 가장 높게 보고되는 문제행동으

로 주의산만 및 집중력 부족이 확인되었으며(채수경, 

송영혜, 2004), 주의집중과 과잉행동의 어려움이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중재연구에서는 아동의 주의집중 

능력 향상이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김지선, 전상신, 2020).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들은 주의집중 문제를 가진 아동과 청소년이 사회

적 정보처리 과정에 결함이 있는 경우가 많아(Bunford, 

Evans, Becker, & Langberg, 2015; Murray-Close et al., 

2010), 또래로부터 호감을 적게 받고 거부를 더 많이 

당하는 사회적 관계를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Diamantopoulou, Rydell, Thorell, & Bohlin, 2007).

또래관계에서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 청소년은 또래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룹 과제 활동 등 학교

에서의 학업 활동에도 영향을 받게 되며, 이로 인해 원

활한 학업 과제의 수행이 어려워져 학업무기력으로 이

어지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부정적 친구관계는 다수

의 선행 연구를 통해 학업무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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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보고되어 왔다(권미나, 이진숙, 2022; 위성욱 

2016; 장은아, 정혜원, 2023; Raufelder, Regner, & 

Wood, 2018). 또래관계 발달이 학업적 유능감, 또는 학

업 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거나(염혜선, 이은주, 2015; 임승연, 박성연, 

2010), 또래관계에서의 긴장감이 학업무기력과 유의미

한 상관을 보이는 등(김경아, 강지영, 2023) 또래관계

가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밝힌 선행 연

구들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원만한 또래관계는 스마트

폰 과의존을 예방하고 학업무기력을 개선시키는 데 도

움을 줄 수 있으며(이강욱, 지명원, 이주연, 2023), 학업

무기력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친구와 갈등을 해결하고 

긍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함을 

밝힌 연구(김은예, 한수연, 박용한, 2023)도 있다. 

한편, 주의집중 문제의 영향을 이해할 때는 대상이

나 영역에 따라 다르게 발휘될 수 있는 주의집중 능력

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또래관계는 사회적 요

소이므로 인지적 과정인 주의집중이 사회적 대상에 대

해 어느 정도로 작동하는지 여부에 대해 좀 더 세부적

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주의집중 문

제와 또래관계의 관계에 작용할 수 있는 요소로서의 

인지적 공감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타인이 느끼는 감정

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더라도 타인의 감정과 상

태를 인지적으로 이해하는 정서인식능력을 ‘인지적 공

감’이라고 한다(이석호, 이영호, 2014; Smith, 2006; 

Zahavi, 2014). 청소년의 원만한 사회관계를 위해서는 

타인과의 상황에서 드러나는 정보를 정확히 판단하고 

적절히 반응하는 능력이 요구되는데(김은예 등, 2023), 

다른 사람의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인 인지적 공감 능

력이 주의집중 능력과 함께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와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지적 공감 능력이 낮은 

경우 또래관계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반대로 비행 행

동을 보이는 등 부정적인 또래관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Van der Graaff, Branje, De Wied, & Meeus, 2012; 

Yilmaz Kafali et al., 2021). 특히 또래관계가 중요해지

는 청소년기에는 상황을 파악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

해하는 데 요구되는 인지적 공감능력이 정서적 공감능

력보다도 또래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되

기도 한다(Boele et al., 2019). 

선행 연구들은 이러한 인지적 공감능력이 개인의 인

지⋅정서적인 요인과 행동적인 요인 간의 관계를 조절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Stern, Botdorf, 

Cassidy, & Riggins, 2019). 높은 우울은 친구관계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인지적 공감능력이 높으면 친

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억제하였다(김은예 

등, 2023; 한송이, 이은주, 2024). 또한 청소년의 인지

적 공감이 높으면 자아존중감이 낮더라도 높은 협동심

을 발휘하여 낮은 공격성으로 이어졌다(한세영, 유설

희, 조연수, 2023).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

으로 나누어 공감능력을 살펴본 연구들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아동들이 일반 아동보다 부정적인 감정

보다는 긍정적인 감정을 공감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온싱글, 김은정, 2003; Braten & Rosen, 

2000). 즉 주의집중에 문제가 있더라도 공감능력에 차

이가 있고, 공감능력 수준에 따라 사회적 능력과 행동

에 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이에, 

인지적 공감은 개인의 인지적⋅정서적 특성이 사회적 

관계에서 드러나는 행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

하는 역할을 한다고 추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의집중 문제가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조절변인으로 인지적 공감을 분석하고

자 한다. 인지적 공감은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

으나 본 연구에서는 또래관계라는 구체적 대인관계에

서 발휘할 수 있는 인지적 공감 능력에 주목하여 상대

방의 표정 및 감정을 인식할 수 있는지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타인의 표정을 통해 감정과 마음을 인식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눈 사진을 보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

는지 상대방의 마음 상태를 추론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주의집중 문제가 높더라도 타인의 눈을 

보고 감정을 읽는 높은 공감수준을 갖추었다면 또래관

계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유추되기 때문이다. 

중학교에 진학하는 시기는 또래관계에서 보다 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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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이슈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인 동시에 학업부

담이 증가하면서 학업에 대한 태도가 중요해지는 시기

이다. 이에 또래관계와 함께 긍정적인 학업태도를 형성

하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학업무기력은 학업이라

는 인지적 요소와 심리적 태도가 함께 관여하는 특성

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업무기력의 예측 변

인으로 주의집중 문제에 초점을 두고 주의집중 문제가 

또래관계를 통해 학업무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청소년의 인지적 

공감 수준에 따라 주의집중 문제가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 살펴봄으로써 학업무기력으로 이

어지는 경로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청소

년의 주의집중 문제가 또래관계를 통해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지적 공감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알

아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주의집중 문제와 또래관계, 

학업무기력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의 조절된 매개

효과를 살펴보고자 선정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그림 

1 참조)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주의집중 문제와 학업무기력 

간의 관계에서 또래관계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주의집중 문제와 또래관계, 학

업무기력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

청소년패널조사 2018’의 4차 자료인 2021년도에 조사

된 중학교 1학년 청소년 2,59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

다. 전체 응답 중 결측치 없는 2,265명(남 53.7%, 여 

46.3%)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2. 측정도구

1) 주의집중 문제

청소년의 주의집중 문제는 조붕환과 임경희(2003)가 

개발 및 타당화한 ‘정서⋅행동문제 자기보고형 척도’를 

김지경, 백혜정, 임희진과 이계오(2010)가 한국아동⋅

청소년패널조사 2010에서 수정 사용한 것을 보완하였

다. 이 중 ‘주의력결핍⋅과잉행동’ 하위요인 7문항을 

활용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실수를 하거나 사고를 낸다’, ‘공부시간에 손이나 발을 

자꾸 꼼지락거리거나 만진다’, ‘글자를 잘 빠트리고 쓰

는 편이다’ 등이 있다.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주의집중이 어려운 것을 의미한

다. 주의집중 문제의 Cronbach’s α는 .84이었다.

2) 인지적 공감

청소년의 인지적 공감은 Baron-Cohen, Wheelwright와 

Jolliffe(1977)가 개발한 척도를 한국노동연구원(2017) 

한국노동패널 제20차 조사 부가조사의 28문항을 활용

하였다. 눈을 보고 해당 상태가 어떤 감정인지 읽어내

는 능력을 측정하였으며, 각 문항별로 많은 사람이 응

답한 것이 정답이다. 맞으면 1, 틀리면 0으로 코딩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인지적 공감의 Cronbach’s α는 .74이

었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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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또래관계

배성만, 홍지영과 현명호(2015)가 타당화한 또래관계 

질 척도 13문항을 활용하였다. 하위요인으로는 긍정적 

관계 8문항과 부정적 관계 5문항이 있으며 긍정적 관

계 문항의 예시로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친구들은 

나를 도와준다’,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고 잘 따른다’ 

등이 있으며 부정적 관계 문항의 예시로는 ‘나는 친구가 

내 뜻과 다르게 행동하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낸다’ 등

이 있다. 이 중 부정적 관계 문항을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관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내적합치

도는 긍정적 관계 .87, 부정적 관계 .85, 전체 .85였다.

4) 학업무기력

박병기, 노시언, 김진아와 황진숙(2015)이 개발 및 

타당화한 ‘학업무기력 척도’ 16문항을 활용하였다. 하

위요인으로는 통제신념 결여 4문항(‘실력 차이를 내 힘

으로 극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학습동기 결여 

4문항(‘공부에 신경 쓰고 싶지 않다.’), 긍정정서 결여 

4문항(‘수업을 듣거나 모둠활동을 하면서 유쾌함을 느

끼지 못한다.’), 능동수행 결여 4문항(‘시험기간이라도 

공부에 전념하지 않는다.’)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

업무기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내적합치도는 통제신념 

결여 .84, 학습동기 결여 .85, 긍정정서 결여 .74., 능동

수행 결여 .80이며 전체 Cronbach’s α는 .91이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7.0과 PROCESS macro ver-

sion 4.2(Hayes, 2022)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

석하였다. 빈도분석과 Cronbach’s α산출, Pearson의 상

관계수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는 PROCESS macro 

version 4.2(Hayes, 2022)의 Model 4를 통해 매개효과

를, Model 7을 통해 조절효과 및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

본 분석에 들어가기 전 연구변인들이 정규분포를 충

족하는지 살펴본 결과, 모든 변인들의 왜도 절댓값이 

3 미만이고 첨도의 절댓값이 10 미만으로 정규분포 조

건(Kline, 2015)을 충족하였다. 예비분석으로 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각 연구변인들의 

평균은 주의집중 문제 2.11(SD = 0.56), 인지적 공감 

2.36(SD = 0.33), 또래관계 3.12(SD = 0.41), 학업무기

력 1.97(SD = 0.49)로 나타났다.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청소년의 주의집중 문제, 인지적 공감, 또래관

계, 그리고 학업무기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표 1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청소년의 학업무기력은 주

의집중 문제와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으며(r = .38, p < 

.01), 인지적 공감(r = -.12, p < .01)과 또래관계(r = 

-.37, p < .01)와는 부적 상관으로 나타나, 주의집중 문

제가 높을수록 학업무기력이 높아졌고, 인지적 공감과 

또래관계가 높을수록 학업무기력은 낮아졌다. 또한, 주

의집중 문제는 또래관계와 부적 상관이(r = -.24, p < 

.01), 인지적 공감은 또래관계와 정적 상관이(r = .19, 

p < .01) 나타나 주의집중 문제가 높을수록 또래관계는 

낮아지고, 인지적 공감이 높을수록 또래관계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 2 3 4

1. 주의집중 문제 -

2. 인지적 공감 -.03 -

3. 또래관계  -.24**  .19** -

4. 학업무기력  .38**  -.12**  -.37** -

M 2.11 2.36 3.12 1.97

SD  .56  .33  .41  .49

왜도 -.04 -.86 -.12  .11

첨도 -.26 3.27  ..05 -.19

최솟값 1.00 1.00 1.15 1.00

최댓값 4.00 3.50 4.00 4.00

**p < .01.

표 1. 청소년의 주의집중 문제, 인지적 공감, 또래관계 및 학업무
기력 간의 상관관계 (N = 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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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의 주의집중 문제와 학업무기력 간의 

관계에서 또래관계의 매개효과 

청소년의 주의집중 문제와 학업무기력 간의 관계에

서 또래관계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청소년의 주의집중 문제는 또래관

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

소년의 주의집중 문제는 학업무기력에도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주의집중 문제가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청소

년의 주의집중 문제는 학업무기력(β = .38, p < .0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 주의집중 문제가 높은 청소년은 

학업무기력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주의

집중 문제가 또래관계를 통해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간

접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주의집중 문제는 또

래관계(β = -.24, p < .001)에, 또래관계는 학업무기력

(β = -.29, p < .001)에 각각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 주의집중 문제가 높은 청소년은 또래관계가 낮았

고, 낮은 또래관계는 높은 학업무기력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주의집중 문제와 학업무기력 간의 관계에

서 또래관계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

스트래핑 방식을 활용하여 표본 수 5,000개를 추출하

여 신뢰구간 95%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표 3 참조). 

그 결과, 청소년의 주의집중 문제가 또래관계를 통해 

학업무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 크기는 .07이었

으며, 95%의 신뢰구간에서 하한값 .06, 상한값 .09로 

0을 포함하지 않아, 또래관계의 매개효과가 유의함을 확

인하였다. 즉 청소년의 주의집중 문제는 또래관계를 통

해 학업무기력에 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3. 청소년의 주의집중 문제와 또래관계의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의 조절효과 검증

청소년의 주의집중 문제와 또래관계의 관계에서 인

지적 공감의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표 4 

참조). 독립변수인 청소년의 주의집중 문제와 조절변수

인 인지적 공감을 평균중심화하고, 부트스트래핑 방법

을 통해 표본수 5,000개를 추출하여 신뢰구간 95%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의 주의

집중 문제와 인지적 공감의 상호작용이 또래관계에 미

치는 영향이 유의하여(B = -.13, p < .01) 인지적 공감

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앞선 매개효과 분석에서 주의

경로 B β S.E. t R2 F

주의집중 문제 → 또래관계 -.18 -.24 .02 -11.94*** .06 142.56***

주의집중 문제 → 학업무기력 .33 .38 .02 19.40*** .14 376.33***

주의집중 문제 → 학업무기력 .27 .31 .02 .16.05**

.22 322.50***

또래관계 → 학업무기력 -.34 -.29 .02 -15.18***

**p < .01, ***p < .001.

표 2. 청소년의 주의집중 문제와 학업무기력 간의 관계에서 또래관계의 매개효과 (N = 2,265)

매개효과 Effect BootS.E.
95%

BootLLCI BootULCI

주의집중 문제 → 또래관계 → 학업무기력 .07 .01 .06 .09

표 3.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또개관계의 매개효과 검증 

변수 B S.E. t R2 F

주의집중 문제(A) .13 .12 .1.08 .10 80.05***

인지적 공감(B) .50 .11 .4.60***

A × B -.13 .05 -2.59**

**p < .01, ***p < .001.

표 4. 청소년의 주의집중 문제와 또래관계 간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의 조절효과 (N = 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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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문제와 인지적 공감의 상호작용항이 투입되지 않

았을 때에는 주의집중 문제가 또래관계에 부적인 영향

을 미쳤으나, 조절효과 분석에서 상호작용항이 투입되

었을 때는 주의집중 문제가 또래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독립변수와 조

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이 포함된 경우 독립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효과가 반대로 나타나는 대립효과로 설

명할 수 있다(배병렬, 2015). 즉 청소년의 주의집중 문

제와 인지적 공감의 상호작용 효과로 인해 주의집중 

문제가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반대로 나타난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절효과에 대한 단순회귀선 기울기의 유의성 검증 

결과(표 5 참조), 인지적 공감의 모든 수준(-1표준편차, 

평균, +1표준편차)에서 신뢰구간에 0이 존재하지 않아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공감이 높

은 수준일 경우 효과 크기가 가장 크고 기울기가 가장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 인지적 공감이 

높을수록 주의집중 문제와 상호작용을 통해 또래관계

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지적 공감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주의집중 문제가 높아질수록 또

래관계가 완만히 낮아지는 반면, 인지적 공감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주의집중 문제가 높아질수록 또래관계

가 급격히 낮아졌다. 즉 주의집중 문제가 낮은 경우에

는 인지적 공감 수준에 따라 또래관계의 차이가 큼을 

알 수 있다.

4. 인지적 공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앞서 분석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바탕으로 청소

년의 주의집중 문제와 학업무기력 간의 관계에서 인지

적 공감에 의해 조절된 또래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기 위하여 PROCESS macro의 모형 7을 활용하여 분석

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조절된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

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통해 표

본 수 5,000개를 추출하고 신뢰구간 95%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조절된 매개지수는 .04이

고, 95%의 신뢰구간에서 하한값 .01, 상한값 .08로 0이 

포함되지 않아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표 7 참

조). 다음으로, 인지적 공감의 어떤 영역에서 간접효과

가 유의한지를 살펴보고자 상호작용을 탐색한 결과(표 

8 참조), 주의집중 문제가 또래관계를 매개로 하여 학

업무기력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인지적 공감이 낮을 때

(B = .05, CI [.03, .06)와 평균인 경우(B = .06, CI [.05, 

.07]), 높을 때(B = .07, CI [.06, .09) 모두 유의하였다. 

즉 인지적 공감의 값이 커질수록 간접효과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청소년의 주의집중 문

제로 낮아진 또래관계가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적 공감이 유의미하게 강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조절변인 수준 B S.E. t R2 F

인지적 공감

-1SD -.13 .02 -5.90***

.00 6.71**M -.17 .01 -11.82***

+1SD -.22 .02 -9.93***

**p < .01, ***p < .001.

표 5. 인지적 공감의 조절효과에 대한 단순기울기 검증

그림 2. 청소년의 주의집중 문제와 또래관계에 대한 
인지적 공감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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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주의집중 문제가 또래관계를 통

해 학업무기력에 영향을 살펴보는 동시에, 주의집중 문

제가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인지적 공감 수준에 

따라 다른지 조절된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

구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주의집중 문제와 학업무기력 간의 

관계에서 또래관계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먼저, 청소

년의 주의집중 문제가 높을수록 학업무기력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의집중 문

제로 인해 학업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무기력해진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의 보고와 일맥상통한다(우연경, 노언

경, 2021). 주어진 과업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집중하고 

유지하는 능력인 주의집중 능력(Selikowit, 2021)은 초

등학교 시기와 달리 갑자기 가중된 학업부담에 직면한 

중학생 시기에 특히 요구되는 능력이다. 난이도가 높아

지고 복잡해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공되는 자

극에 선별적으로 주의를 집중하고 반응하여야 하며 이

러한 능력을 발휘하여야 학업의 성취도가 높아진다. 그

런데 주의집중 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청소년의 경우 

가중된 학업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기대에 못 미치는 

학업성과를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실패의 경험은 새로

운 과업에 도전하는 것을 망설이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주의집중 문제로 인

해 학업과정에서 실패와 포기의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

게 된 결과 학업무기력을 겪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

한 결과는 실제로 학업무기력을 보이는 청소년들에게 

단순히 학업과 관련된 요인인 학업동기나 학업열의에 

초점을 두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학업과 관련된 특성이 아닌 주의집중 문제와 

같은 학업 이외에 개인이 지니고 있는 문제로 인한 것

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주의집중 문제는 또래관계를 통

해 학업무기력에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주의집중 문제수준이 높으면 또래관계 

수준도 낮아지고 이에 따라 높은 학업무기력을 경험하

게 되는 것이다. 특히 또래관계가 확대되고 또래관계의 

상호작용 수준이 높아지는 청소년기에 들어서면 주의

집중 문제를 지닌 청소년들은 주의집중 문제로 인해 

사회적 정보처리 과정에서 오류를 경험하고 맥락을 파

변인

종속변인: 또래관계

B S.E. t
95%

R2 F

(df1, df2)LLCI ULCI

주의집중 문제(A) .13 .12 1.08 -.19 .35

.10
 80.05***

(3, 2261)
인지적 공감(B) .50 .11 4.60*** .29 .72

A × B -.13 .05 -2.59** -.22 -.03

변인

종속변인: 학업무기력

B S.E. t
95%

R2 F

(df1, df2)LLCI ULCI

주의집중 문제 .27 .02 16.05*** .23 .29
.22

322.50***

(2, 2262)또래관계 -.34 .03 -15.18*** -.39 -.30

**p < .01, ***p < .001.

표 6. 청소년의 주의집중 문제와 학업무기력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에 의해 조절된 또래관계의 매개효과 (N = 2,275)

조절된 매개지수 BootS.E.
95%

BootLLCI BootULCI

.05 .02 .01 .08

표 7.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조절변인 수준 B BootS.E.
95%

BootLLCI BootULCI

인지적 

공감

-1SD .05 .01 .03 .06

M .06 .01 .05 .07

+1SD .07 .01 .06 .09

표 8.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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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Bunford et al., 2015; 

Murray-Close et al., 2010), 이로 인해 또래로부터 이해

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된다. 그 결과 

또래로부터 거부되거나 또래와 상호작용을 할 기회가 

감소하게 될 것이다(Ji et al., 2019). 주의집중 문제는 

유아기부터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집중 문제

를 지닌 청소년은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주어진 사회적 

정보를 선별적으로 주목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 

어려워 대인관계에서 적절한 수준의 사회적 기술을 학

습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 기술의 

제한으로 인해 주의집중 문제가 있는 청소년은 원활한 

또래관계 유지가 더욱 힘들 것으로 유추된다. 이러한 

부정적인 또래경험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취

해야 하는 과제가 많은 학업상황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며, 본 연구 결과에서도 

또래관계가 학업무기력을 유의미하게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둠활동이나 그룹과제 등 또래와 함께 수행

해야 하는 학업과제 상황에서 주의집중 문제로 인해 원

만한 또래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청소년은 과제를 성

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실

패나 포기를 경험하는 횟수가 증가하게 되면서 인지적 

난이도뿐 아니라 사회적 난이도도 높은 학업 상황에서 

자신의 힘으로 결과를 바꾸기 어렵다고 여겨 무기력한 

심리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주의집중 문제가 높은 경우 또래와의 상

호작용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여 또래로부터 거부당

하는 등의 문제를 경험한다고 한 선행 연구(Efron et al., 

2014)와, 또래관계와 학업무기력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고한 연구(이강욱, 지명원, 이주연, 2023)와 맥을 같이 

한다. 선행 연구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주의집중 문제

가 또래관계의 손상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학업무기

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밝힌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

의 학업무기력이 동기적 접근이나 정서적 접근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우며, 사회적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로서

의 인지적 요인에 대한 접근을 포함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암시한다. 즉 주의집중 문제는 

개인의 노력으로 쉽게 조절하기 어려운 인지적 발달 특

성으로, 청소년기의 주요 사회적 관계인 또래관계를 통

해 학업태도인 학업무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주목하여 학업무기력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을 지원하

기 위한 경로를 다각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청소년의 주의집중 문제와 학업무기력 간의 관

계에서 또래관계의 매개효과는 인지적 공감 수준에 따

라 달라져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주의집중 문제를 가진 아동이나 청소년들 간에

도 공감능력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들(온싱

글, 김은정, 2003; Braten & Rosen, 2000)과, 인지적 공

감이 인지적⋅정서적 요인과 행동요인 간의 관계를 조

절한다고 한 선행 연구들(김은예 등, 2023; 한송이, 이

은주, 2024; Stern et al., 2019)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

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지적 공감의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주의집중 문제가 증가할수록 또래관계 

수준이 유의미하게 완만히 낮아졌고, 인지적 공감의 수

준이 높은 경우에는 주의집중 문제가 증가할수록 또래

관계 수준이 유의미하게 급격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주의집중에 문제가 적은 청소년에게는 인지적 

공감이 또래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주의집중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표정을 읽고 감정을 해석하는 능력

을 훈련하여 사회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의미 있

음을 시사한다. 또한, 주의집중 문제가 높은 청소년에

게는 인지적 공감 수준이 낮은 경우 또래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표

정을 읽고 감정을 해석하는 능력을 훈련하여 주의집중 

문제로 인해 또래관계에 입을 손상을 완화하거나 예방

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의집중 

문제는 인지적 공감과 상호작용을 통해 청소년의 또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청소년의 또래관계는 다시 

학업무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입증되었다. 주의

집중 문제가 낮고 인지적 공감 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원만한 또래관계를 형성하여 사회적 관계에서의 긍정

적인 경험을 통해 그룹과제 활동 등이 많은 학업과제 

수행도 수월하게 하면서 학업무기력을 덜 경험하는 결

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반면에 주의집중 문제를 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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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인지적 공감 수준이 낮으면 또래의 감정과 

생각을 적절하게 읽어내지 못하여 부정적인 또래관계

를 경험하면서 학업무기력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러

한 결과를 통해 청소년기에 중요한 학습태도인 학업무

기력은 개인의 인지적인 능력과 함께 사회적 관계에서

의 대처 능력을 함께 키워주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 흥미로운 발견은 주의집중 문제가 

없거나 낮은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주의집중 문제가 높

은 경우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주

목하지만, 본 연구 결과는 주의집중 문제가 없거나 낮

은 경우라도 타인의 감정을 파악하는 공감능력이 또래

관계에 중요함을 밝히고 있다. 연구 결과, 주의집중 문

제가 높을 때보다 주의집중 문제가 낮을 때 인지적 공

감 수준에 따른 또래관계 차이가 더 컸다. 주의집중 문

제는 일상생활이나 사회적인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부

각되기 쉬운 특성인 데 반해, 인지적 공감 능력은 쉽게 

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운 특성이다. 따라서 인지적 공감 

능력이 또래관계를 포함한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영

향 요인임을 놓치기 쉬울 수 있다. 인지적 공감은 정서

적 공감이나 친사회적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권남희, 남상인, 2020), 청소년의 또래관계를 파악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정서적⋅인지적 요인을 타인과

의 상황 속에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하는 결

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주의집중 문제가 또래관계를 통

해 학업무기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본 연

구의 연구모형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즉 본 연구 결과

는 주의집중이라는 인지적 영역의 문제가 없거나 낮은 

경우에도 상대의 표정을 통해 감정을 읽어내는 인지적 

공감능력이 부족할 경우 또래관계에는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이러한 결과는 일상적인 상황

에서 주의집중 문제를 보이지 않는 청소년도 표정으로

부터 감정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의 문제가 없는지 살

펴보아 또래관계의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여 관리해 주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

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 인지적 공감능력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효과의 크기가 그리 크

지는 않았다. 체계적인 후속 연구를 통해 인지적 공감

능력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다면 최근 중요시되는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 향상

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

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의집중 문제 척도는 정

서⋅행동 문제를 측정하는 도구의 하위요인을 사용하

였으며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주의

집중 문제 측정을 위해 개발된 도구를 중심으로 주의

집중 문제를 주의력 문제, 충동성 문제, 과잉행동 문제 

등으로 좀 더 다각도로 구분하여 깊이 있게 접근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각 영역별로 주의집중 문제를 세

분화하여 측정 및 분석한다면 또래관계나 학업무기력

의 문제를 유발하는 주의집중 문제를 보다 섬세하게 

이해하고 각각의 영역별로 청소년을 지원할 방안을 마

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변

인들 간의 영향 관계를 기본적으로 분석하면서 통제변

인을 설정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성

별이나 학업성적 등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주의집중 문제라는 인지

적 요인이 또래관계를 통해 학업무기력에 영향을 미치

는 경로를 밝혀 또래관계라는 사회적 요인이 학업무기

력이라는 학업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메커니즘이라

는 사실을 밝혔다. 추가로 타인의 눈에 드러난 표정을 

읽고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는 능력을 어느 정도 획득

했느냐에 따라 주의집중 문제가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

향을 다르게 해준다는 사실도 밝혀 타인의 정서를 인

식하는 인지적 공감능력 함양이 청소년의 주의집중 문

제에 접근하는 또 다른 자원임을 시사했다는 데 의의

가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가 인지적 공감능력의 

함양이라는 접근을 통해 청소년의 또래관계와 학업적 

무기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육과 상

담 현장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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